
 정조의 업적 –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룸 

⚫ 왕권 강화 

- 장용영: 왕의 수호 부대   

- 규장각 : 왕실의 국립 도서관 / 인재 양성 

- 탕평책 계승: 인재를 파벌에 상관없이 골고루 등용하려 노력 

⚫ 노비 면천: 정조가 계획을 하고 아들인 순조 때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 무려 60 여년이 

앞선 시기에 공노비 66,000 여 명 해방 

⚫ 수원화성 축조: 이상적인 도시 건설 계획 

⚫  금난전권 폐지: 일부 상인에게 주었던 권리를 없애고 관리와 담합할 수 없게 한 제도 

⚫ 격쟁: 백성이 임금님 행찻길에 직접 징이나 꽹과리를 울려 임금에게 자기의 억울한 

일을 알리고 도움을 구한 제도 

⚫ 대전통편(법전) 발간: 조선 건국 이래 변화되어온 제도를 정리하여 300 년만에 만들어진 

새로운 통일 법전 

 

수원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격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통편  
 

 정조의 인재등용 – 조선 후기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던 배경 

⚫ 정약용 

-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를 포함한 각종 건축 도구를 

만듦 

-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 

- 법학, 철학 통치학, 과학에까지 능통한 조선 역사적 천재; 

조선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 

- 3,000 수에 가까운 시와 500 여 권의 책을 씀; < 목민심서>  

 



⚫ 박지원 

- 조선 후기의 문신, 실학자, 사상가, 외교관, 소설가 

- 조선 후기 실학의 한 유파인 북학파의 시조 

- 저서 <열하일기>, <양반전>, <허생전> 

⚫ 박제가 

- 정치가, 외교관, 통역관 실학자 

- 청나라의 앞선 문물과 서양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임  

- 상행위와 무역을 적극 장려 

 

 

 ※ 실학 
   -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당시 조선 사회에 현실적으로 맞지 

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사회에 적용할 

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이 17세기 후반부터 

19세기 초에 퍼져나갔습니다. 
 

※ 열하일기 
- 박지원이 청나라 북경을 방문하고 돌아와 청나라의 문물을 

경험하고 온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. 그런데 단순히 보고 들은 

것만 적은 것이 아니라 문물에 대한 평가까지 하면서 쓴 

책입니다.  


